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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밀화학 육성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하면서 석유화학을 화학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지만 더 이

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대안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은 중동이 코스트가 낮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자급률을 

급격히 끌어올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

을 부흥시키고 있어 존재감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동이 부상하고 중국이 자급률을 끌어올리자 증설을 통해 코스트를 낮추는 작업에 매

달렸으나 원료코스트 비중이 큰 석유화학의 특성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정코스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원료코스트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으로, 2-3년 후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지거나 수출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악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아직까지도 범용제품 생산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범용제품은 원료코스트 비중이 커 중동

이나 미국과 견주어 전혀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퍼레이션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원료코스트를 커

버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또는 20년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 화학기업

들이 20년 전부터 범용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줄이고 기능성 화학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이유로, 일본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경쟁력

이 떨어지는 PS, PVC 생산능력을 급격히 감축했고 생산기업도 절

반 이하로 줄였으며, 최근에는 에틸렌 생산능력 감축 및 철수 작업

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후진국들이 생산할 수 없거나 기술개발에 상당기간이 소요

된다고 판단되는 고기능성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 화학기업들이 정밀화학 사업을 육성하거나 강화하고 있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있다.

페인트는 일본 생산을 축소하고 해외 현지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잉크는 인쇄용을 축소하고 특수용 중심으로 재편하

고 있으며, 염료는 손을 뗀 상태이고, 안료도 일부 특수제품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다만, 접착제나 촉매 등 기능성 화학제품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생산을 

확대하면서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자·자동차 소재를 중심으로 2차전지, 특수 첨가제 등 고기능성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후진국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기술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광의로 해석하면 정밀화학이지만 협의

의 개념으로 말하면 특수(Specialty) 화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문이다.

국내 정밀화학 생산은 페인트가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염료·안료는 이미 사양화됐고 점·접착제는 글로벌기업에

게 100% 밀리고 있으며 계면활성제는 석유화학과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자 및 2차전지 소재는 일부 생산하고 있으나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정밀화학 육성대책을 들고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화학산업의 중심축을 개편하기에 앞서 심사

숙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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